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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4. 4. 18.(목) 배포 시 배포 2024. 4. 18.(목)

봄 양배추 출하 시까지 소비자가격 
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

-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 지속, 농산물할인지원도 병행
- 국내산 가격 강세로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공급부족 완화 전망

< 보도 주요 내용 >

  4월 18일(목)자 한국일보 「“양배추, 너마저 오르기냐”... 사장님도, 손님도 

밥 시간이 두렵다」 기사에서 “양배추 3개에 1만 원이면 샀는데 요즘은 

하나에 6,000원꼴, 많은 메뉴에 들어가 비싸다고 다른 재료를 쓸 수도 없다.” 

“며칠 안으로 양배추 가격이 폭등 우려” 등 양배추 가격 급등과 품귀를 

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  겨울양배추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지역에 2월 이후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

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3월부터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으나, 

시설양배추가 출하되는 5월에는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봄 양배추가 

출하되는 6월에는 지난해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

  2023년산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1% 이상 감소하였으며, 

산지 출하는 평년과 비슷한 4월 20일 전후 종료될 전망이나, 5월 상순까지 

공급되는 저장 양배추는 지난해 대비 증가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없을 

전망입니다.

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봄 양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% 

증가하고, 시설 양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5월 중순부터는 공급량 부족 상황이 

개선되어, 노지 양배추가 출하되는 6월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. 

  봄 양배추 출하로 소매 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안정화 될 때까지 소비자 부담 

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고, 농산물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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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월 18일부터 추진중인 납품단가 지원(4.15. 기준 2,000원/포기)을 지속

하고 채소류 전체 수급상황을 고려하면서 필요시 지원단가도 추가로 인상

할 계획이며, 4월 4일부터 추진 중인 농산물할인지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.

  국내산 가격 강세로 양배추(관세: 중국 27%, 아세안 0%) 수입량이 크게 

늘어나고 있어서, 4월 중·하순 공급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  2월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9% 증가한 412톤에 그쳤으나, 3월은 171% 

증가한 657톤에 이며, 4월 상순 가락시장 수입산 거래실적(210톤)이 지난해

(18톤)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수입량 증가 폭이 더욱 커질 

전망입니다.

  4월 중국산(산동성 기준) 현지 가격을 고려할 때 국내판매 가능가격(관세 

및 제비용 포함)은 포기당 1,560원 수준이므로 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

되는 6월까지는 수입량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.

  참고로 서울 가락시장 경락가격 기준 4월 수입산(중국산 기준) 도매가격은 

포기당 2,940원으로 국내산 평균 도매가격(6,050원)의 1/2 수준입니다.

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책임자 과  장 신우식 (044-201-2231)

원예산업과 담당자 서기관 배민식 (044-201-2232)

 


